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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․사회부, 노동부

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(담당 : 최재혁 간사 02-723-5036 labor@pspd.org)

제 목 전교조 ‘노조아님’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

날 짜 2015. 11. 17. (총 2 쪽)

논 평
전교조 ‘노조아님’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

고용노동부는 ‘전교조=불법집단’ 매도 중단하고,
'노조아님' 통보 철회해야

1.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.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

부(김명수 부장판사)는 어제(11/16)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이하 전교조)에 대

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. 참

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. 

2. 고용노동부는 소위 ‘노조아님'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

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

다.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

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.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

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

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

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.  

 

3.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

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.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

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

을 매도하고,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

고 부적절하다.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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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4.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

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

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. 이어질 본안 소송에

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. 끝.

http://www.facebook.com/peoplepower21
http://goto.kakao.com/@peoplepower21
http://member.peoplepower21.org/?mid=joinguide

